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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요구도 도출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

으로 온라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한 2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구도 분석은 대응표본 t검증,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인식 분석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분석을 종합해 보면, 최우선순위는 ‘자기보호’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

며,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높았으며, 전문기관과 학교가 주관하여 비교과나 교직이론 수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시민성, 예비교사, 요구도 분석, 시민성 교육, 인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through 

deriving the needs for digital citizenship of pre-service teachers and analyzing their perceptions.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pre-service teachers enrolled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data from 245 respon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needs assessment was 

prioritized by synthesizing paired t-test,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synthesizing the analysis of needs, the priority of digital 

citizenship of pre-service teachers was 'self-protection'. Second, pre-service teachers were aware of 

the need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and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it. They hoped that it would 

be taught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r teacher education cours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irection of education to strengthen the digital citizenship of pre-service teachers was discussed.

Key Words : Digital Citizenship, Pre-service Teacher, Needs Assessment, Citizenship Educatio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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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

화의 확산은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디

지털 초연결 사회에서의 교육은 수평적, 역동적으로 상

호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

을 통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환경과 공간의 변화 속에 시민으로서 지녀

야 할 역량인 디지털 시민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사회의 변화 및 가치를 합리

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지

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

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후속 세대도 고도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도 디지

털 시민성이 학생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

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야 할 교사의 

의식 제고와 전문성 개발이 요구된다. 교원 전문성을 위

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 중 하나는 예비교원 단계에서부

터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서 예비교사 교육에 디지털 시민성 역량과 안목이 뒷받

침될 수 있는 교육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장차 이러한 예

비교사들이 투입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성과는 당연히 미흡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증

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스

스로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또한, 장차 학교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시

민성 교육에 관여할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

털 시민성 교육에 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1]. 

예비교사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다룬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민성이라는 포괄적인 큰 주제 속

에 디지털 시민성을 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예비교사의 

시민의식을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성이라는 

큰 주제 속에 디지털 시민성을 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발

표한 선행연구로 예비교사의 시민의식 특성과 교육방안

을 탐색한 연구[2, 3], 예비교사의 시민성을 조사한 연구

[4]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미래의 교사가 될 

예비교사의 시민성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

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맥락에서 예비교사가 지각하는 

현재 디지털 시민성 수준과 중요수준 간 차이가 어떠한

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되어야 할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방안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차 학교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

들이 지각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수준과 현재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요구도 값과 그 우선순위

를 파악하고,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교육에 관한 인

식을 분석하여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

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수준과 현재수준간

의 차이, 요구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둘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사회의 시민이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기존의 전통적 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회의 생활에 필요한 

자질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기술이용에 관심을 두

고 컴퓨터나 기기 등을 사용하는 조작을 강조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 도구 사용뿐 아니라 정보 접근, 분

리, 통합, 평가 및 실행 등의 내용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개념화되고 있다[5]. 이처럼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이 확장되면서 디지털 시민성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개

념의 상위개념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사용하고 있다[6].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인(Table 1 참조)을 검토해 보면 디지털 시민성에 포

함되는 요소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시민성에 관해 자질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을 보면, 디지털 시민성을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존

중하고 관용적 행동을 보이는 것[7]”, “디지털 기술을 책

임감 있게 사용하고 표준적으로 행동하는 것[8]”, “디지

털 환경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질[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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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성에 관해 역량 및 능력의 측면에서 보는 

개념을 보면,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 태도 등의 역량[10]”, “지식정

보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11]”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UNESCO[6]는 

디지털 시민성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해 사용하고 

산출하고, 윤리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온라인 및 ICT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

게 탐색하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 

그 외에 디지털 시민성에 관해 복합적인 요소로 보는 

개념은 디지털 시민성을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 태도, 행동 

양식[12]”,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과 상대방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질과 역량[13]”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디지털 시민

성을 구성하는 요인 및 영역에 대한 견해도 Table 1처럼 

학자마다 다양하다. Aan과 Choi[10]는 “기술활용, 참

여, 표현 제작, 자기보호, 협업, 타인배려”의 6개로, Lee 

등[12]도 6개(디지털 보안, 공감, 사회적 책임, 디지털 자

아정체감, 디지털 사회이해, 비판적 사고)로 설명하였다. 

Researcher Components of Digital Citizenship

Ahn & 
Cho[10]

Technology utilization, participation, expression 

production, self-protection, collaboration, 
consideration for others

Lee et al.[12]
Digital security, empathy, social responsibility, digital 
self-identity, understanding of digital society, critical 
thinking.

Kim et al.[11]
Media literacy, online participation, digital ethics, 
critical resistance, active execution

Park[14]

Netiquette, information protection,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participation

Choi et al.[15]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Internet 
utilization, online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perspective

UNESCO[6]
Digital utilization, safety, resilience, participa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eativity, and innovation

ISTE[16]

digital citizen, knowledge, innovative designer, 

computational thinker, creative communicator, global 
collaborator, empowered learner

Table 1. Components of Digital Citizenship

Choi 등[15]은 디지털 시민성의 속성을 5개(인터넷 

정치참여, 인터넷 활용력, 온라인상 소통과 협업, 비판적 

관점, 사회 및 글로벌 쟁점의 민감도)로 분류하였다. 

UNESCO[6]도 5개 영역(디지털 활용·안전과 탄력성·참

여·정서지능·창의와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ISTE[16]는 

디지털 시민성을 3개의 영역과 9개의 요소 즉, 배려(디지

털 에티켓·법률·접근), 교육과 소통(디지털 의사소통·리터

러시·거래), 본인 및 타인보호(디지털 안전·권리와 책임·

건강과 복지)로 세분화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의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시민

성 구성요소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디

지털 기술사회에 필요한 기술·리터러시로서 디지털미디

어의 이해와 사용, 제작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둘째, 디

지털상에서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요인이 있으며, 

셋째, 디지털 공간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 

책임, 네티켓과 관련된 요인이 있고, 넷째, 인터넷 등과 

같은 공간에 직접 참여(정치적 참여)해 활동하는 요인, 

다섯째,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과 협업 및 배려 등의 요

인, 여섯째,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창

의적 사고, 정체감, 정서지능 등의 요인이 있다.

2.2 학교 교육 및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관련 

    선행연구

최근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관심이 부각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성교육이 필요함

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접목하려

는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과 교과에 디지털 시민성을 접

목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체적 

참여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17]. 또한, 도

덕교과에 디지털 시민의식을 접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의식 육성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한 선행 연구가 있다

[13]. 그리고, 과학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성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한 결과 중학생의 디지털 시민성과 공감

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18]. 그리고 국어 

교과 교육에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역량을 지닌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관심을 둔 연구가 수행되었다[19]. 그 외

에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제안한 연구

[20]와 디지털 시민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

한 연구[19]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상과 같이 학교 교

육과정에 디지털 시민교육을 접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디지털 시민성교육 교수학습 방안 및 디지털 시

민성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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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Research Topic

Lee[17]
direction for digital civic education necessary in 

social studies subjects

Park et al.[3]
direction for digital civic education necessary in 

social studies subjects

Lee et al.[18]
effect of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applying 

digital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model

Lee et al.[19]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digital civic 

education

Chu et al.[20] conditions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Lee et al.21]
development of a model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Table 2. Studies on Digital Citizenship in School Education

그뿐만 아니라 장차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게 될 

예비교사의 시민의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22-24]. 예

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와 학교에서의 디지

털 시민성교육에 관한 선행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하

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에게 시행될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많은 관계가 있다.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에 초점을 둔 Kim[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에 목표를 두었

다.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성(학교·지역·국가·디지털 시민

성)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비판적 사고에 기

초한 미디어 문해력과 관용을 강조하면서 배려, 절제, 책

임을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교사교육을 위한 시민성 표준적 모형을 개발해 기존교육

과의 연계를 모색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

의 시민성의 하위 범주로 디지털 시민성을 보았으며, 시

민성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Ha의 연구[3]는 4개 요소로 구성된 시민성[2] 역량에 

따른 예비교사의 시민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

과에 의하면, 예비교사의 시민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시민으로서의 실천적 성향이 다른 역

량보다 낮았다.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에서 시민성 

역량이 높았으며, 시민성과 시민참여는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예비교사의 시민성 역량 강화

교육을 제안하였으나 이 연구 역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초점을 둔 요구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예비교사가 갖춰야 할 시민성 구성요인을 탐

색하여 시민성 도구를 개발한 Jung[2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교사용 시민성 측정 도구의 3개 

영역(학교·글로벌·디지털 시민성) 중 한 요인으로 디지털 

시민성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을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 역량으로 보면서 실천(온라인 모임과 

협력, 인터넷을 활용해 의견제시와 참여)과 공유(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참여, 쟁점인지 및 공유)의 내용이 내포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시민역량 수

준을 측정하고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민성 구성요소별 차이와 특성

을 조사한 Choe 등[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

하면 시민성 구성요소 중 디지털 시민성 점수가 높게 나

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글로벌, 다문화, 생태, 민주 시민

성 순이었다. 그리고 시민성은 삶에 대한 만족도, 희망 

등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예

비교사의 다양한 시민의식 차이를 살펴보면서 시민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Researcher Research Topic

Kim[2]
Reinforcement of civic education capabilities of 

pre-service teachers

Ha[3]
Characteristics of citizenship of pre-service 
teachers

Jung[22]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ing citizenship 
for prospective teachers

Choe et al.[4] Citizenship for prospective teachers

Table 3. Studies on Digital Citizenship of Pre-service 

Teachers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시민

성의 큰 범주의 한 부분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과 예비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민성

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3개 교육대학원에 재

학 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참여 동의를 받았다. 

조사는 2021년 1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온라인 설문으

로 시행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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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SD=5.09)이며, 성별은 남자가 35명(14.3%), 여자가 

210명(85.7%)이었다. 학기는 1학기 43명(17.6%), 2학기

60명(24.5%), 3학기 47명(19.2%), 4학기 62명(25.3%), 

5학기 33명(13.4%)이었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현

재수준과 중요수준 간 차이, 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는 Aan과 Choi[10]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비교사용 혹은 교사용 디지털 시민성 관

련 도구가 미제작된 상태이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연구된 것으로 성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민성

의 개념을 포함한 도구[8]를 사용하게 되었다. Table 4

과 같이, 이 도구는 6개 요인 30개 문항(Table 5 참조)

으로 구성한 Likert 5점 척도이다. 설문지는 문항별 중요

수준과 현재의 수준에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도구 전체의 Cronbach's α를 보면 중요수준은 .91, 현

재 수준은 .86이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중요

수준이 .80-.89, 현재수준이 .76-.85이다.

또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교육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Lee 등[25], Choi와 Park[26]의 연구를 참

고하여 문항을 구성한 후 교육학 교수 3인에 의해 점검

받았다. 예비교원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인식에 관한 설

문은 선택형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형 

문항의 신뢰도는 .82이었다.

Category
N. of 
Items

Cronbach’s α

ICLa PCLb

Digital 

citizen-
ship 

(Compe-
tence)

Technology Utilization (A) 7 .85 .84

Participation (B) 6 .89 .85

Expressive Production (C) 4 .85 .80

Self-protection (D) 5 .81 .76

Collaboration (E) 4 .80 .79

Care for Others (F) 4 .81 .80

Total 30 .91 .86

Perception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experience, 
necessity, participation,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time and

method

10 .82

a ICL: Importance Competence Level
b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Table 4. Survey Construction

Items for Each Factor

Technology Utilization (A)
1. I can transfer files on my mobile device to a computer.
2. I can connect and use various devices to a computer.
3. I can send files on my computer/mobile device to others.

4. I can set the environment I want on a computer/mobile device.
5. I can connect the wired and wireless Internet to my computer and 

use it.
6. I can install/delete/update necessary programs/apps on my 

computer/mobile device.
7. I can check/treat malicious code on a computer/mobile device. 

Participation (B)
1. I participate in online discussions on how to solve social problems, 

etc.
2. I leave my opinion on other people's comments on social issues or 

problems.
3. I express my opinions or propose policies on the website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4. I participate in online voting or public opinion polls o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r policies.

5. I participate in online activities for socially beneficial purposes such 
as volunteer work and signature campaigns.

6. I express and share opinions on social issues through SNS, blogs, 
personal broadcasts, etc.

Expressive Production (C)
1. I can produce and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with images 

and photos.

2. I can produce and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through an 
application.

3. I can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through personal 
broadcasting using a computer or smartphone.

4. I can produce and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in a video.

Self-protection (D)

1. I don't expose my personal information to SNS, cloud, etc.
2. I don't send personal information or pictures on the Internet.
3. I block messages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or SNS.
4. I set up to block unwanted spam or mail.

5. I look for ways to use the Internet safely.

Collaboration (E)

1. I can present a solution by collecting opinions from others through 
SNS or online communities to solve personal problems or tasks.

2. I can persuade someone who disagrees with me online.
3. I can resolve conflicts online smoothly.

4. I can gather opinions from others on social media or online 
communities and suggest solutions for social problems.

Care for Others (F)
1. When I write online, I consider other people's emotions.
2. I obey manners, norms, and laws online.
3. I don't swear at anyone else or use slang online.

4. When there is a conflict online, I think from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Table 5. Digital Citizenship Measurement Items

3.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와 EXCEL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

경특성과 디지털 시민성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요구도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α계

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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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원생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중

요·현재수준 간 평균 차이, 요구도와 순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디지털 시민성 영역별 중요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값은 ‘B. 참여(3.02)’가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사회정치적 이

슈나 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참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D. 자

기보호(1.60)’가 높았는데, 이는 인터넷 등에서 자신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 순

위로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해 디지털 시민

성의 영역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중요수준의 

평균은 3.89이며, 중요수준과 현재수준 차이의 평균 .35

을 축으로 좌표평면을 구분한 결과, 1사분면(HH, 중요수

준이 높고, 중요수준과 현재수준간에 높은 불일치)에는 

‘D. 자기보호’가 위치했으며, 2사분면(HL, 중요수준이 

높음, 중요수준과 현재수준간에 낮은 불일치)에는 ‘B. 참

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Borich 요구

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종합해 보면, ‘D. 자

기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B. 참여’를 차순위로 정하였

다.

ICLa PCLb

paired 
t-test

Needs
Score

Rank
M SD M SD

A 4.49 .51 4.41 .53 2.27*** .36 6

B 3.30 .87 2.38 .85 16.73*** 3.02 1

C 3.17 .89 2.87 .95 4.65*** .95 4

D 4.34 .63 3.97 .68 10.15*** 1.60 2

E 3.50 .74 3.22 .72 6.07*** .96 3

F 4.51 .55 4.39 .53 5.17*** .53 5

***p<.001
a ICL: Importance Competence Level

b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A) Technology Utilization
  (B) Participation 
  (C) Expressive Production 

  (D) Self-protection 
  (E) Collaboration 
  (F) Care for Others 

Table 6. Needs Assessment Result

Fig. 1. The locus for focus Model by Category

디지털 시민성 30개 문항별 현재수준과 중요수준 간

차이, 요구도 값과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

이 7개 문항(A2, A6, B5, C1, C3, C4, D4)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23개 문항 중 2개(A1, A3)를 제외한 각 문항

별 중요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았다. Borich 요구도 값

이 가장 높은 문항은 ‘B3(4.70, 정책 관련 홈페이지에 의

견을 제안함)’이었고, 그다음으로 D5(3.45, 안전하게 인

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봄)과 E1(3.45, SNS 등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의 문제해결을 해결해 

제시할 수 있음), B4(3.19, 사회정치 이슈에 관련 여론조

사에 참여함), B1(3.09,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상 토론에 참여함)이 높았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사용한 우선순위는 

Fig. 2와 같이 1사분면(HH)에는 문항 D5(안전하게 인터

넷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봄), D2(인터넷에서 사진, 개인

정보 등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음), A7(모바일기기와 컴

퓨터의 악성코드를 검사, 치료할 수 있음)이 위치했으며, 

2사분면(HL)에는 B의 전체 6개 문항(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본인의 생각을 온라인상에 표현하거나 조사에 참여

함)과 C2(본인의 생각 등을 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D1(클라우드, SNS 등에 본인의 사적 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E1(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커뮤

니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중복성을 확인해 보면, 최우선순위에는 

자기보호의 D2((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사진 등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음), D5(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봄)를 정하였고, 차순위에는 참여의 B의 6개 문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목적을 위해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온라

인상에 개진하거나 투표에 참여함), 자기보호의 D1(클라우

드, SNS상에 사적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음)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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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a PCLb
paired 
t-test

Needs
Score

Rank
M SD M SD

A1 4.49 .70 4.70 .53 -4.72*** -.95 30

A2 4.43 .69 4.39 .73 .78 .18 26

A3 4.69 .58 4.79 .43 -3.15** -.46 29

A4 4.39 .72 4.27 .76 2.32* .52 18

A5 4.50 .73 4.33 .85 3.25** .75 15

A6 4.55 .65 4.54 .69 .18 .04 28

A7 4.36 .81 3.82 1.04 7.60*** 2.37 8

B1 3.36 1.08 2.44 1.12 12.24*** 3.09 5

B2 2.94 1.07 2.13 1.15 11.65*** 2.36 9

B3 3.31 1.22 1.89 1.04 17.16*** 4.70 1

B4 3.52 1.07 2.62 1.19 12.45*** 3.19 4

B5 3.66 0.99 3.06 1.20 9.20 2.18 10

B6 2.95 1.06 2.11 1.16 11.44*** 2.48 7

C1 3.56 1.02 3.54 1.11 .24 .06 27

C2 2.92 1.14 1.98 1.13 11.25*** 2.74 6

C3 2.96 1.05 2.81 1.28 1.87 .46 19

C4 3.24 1.07 3.15 1.25 1.08 .30 24

D1 3.67 1.05 3.67 1.05 8.50*** 1.87 11

D2 4.43 .84 4.07 .99 7.71*** 1.61 12

D3 4.34 .82 4.24 .89 2.35* .44 21

D4 4.49 .73 4.44 .76 1.35 .24 25

D5 4.25 .86 3.44 1.15 11.92*** 3.45 2c

E1 4.25 .86 3.44 1.15 11.92*** 3.45 3

E2 3.70 .83 3.51 .97 3.22** .69 16

E3 3.21 .99 3.02 .93 3.20** .60 17

E4 3.54 .98 3.21 .90 5.62*** 1.16 14

F1 3.53 .93 3.13 .94 6.94*** 1.41 13

F2 4.32 .78 4.24 .73 2.34* .34 22

F3 4.67 .57 4.57 .57 3.63*** .46 20

F4 4.69 .62 4.63 .62 2.19* .31 23

*p<.05, **p<.01, ***p<.001
a ICL: Importance Competence Level
b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c : The number before rounding was higher

Table 7. Results of Needs Assessment for Items

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by Items

4.2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가 지각한 디지털 시민성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예비교사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들어 본 경험이 ‘없다(60.8%)’가 있다(39.2%)

보다 높았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시민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

(85.7%)’가 예(14.3%)보다 많았고, ‘예’라고 응답하였다

면 어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비교과(77.1%)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이론(17.2%), 교육실습과 관련된 과

목(5.7%)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민성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초등학교(55.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유치원(13.8%), 중학교(12.7%), 지속적 교

육(10.6%), 고등학교(4.1%), 대학교(2.9%) 순이었다.

디지털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07로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

의 응답은 79.2%이었다. 디지털 시민성교육이 있다면 참

여하겠다는 평균은 3.96이며, ‘참여하겠다’와 ‘적극 참여

하겠다’의 응답율은 64.9%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민성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로는 전문기관

(50.6%)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학교측(30.3%), 

특강/워크샵(11.4%), 수업 담당교수(6.9%) 순이었다. 교

육의 형태는 비교과(59.6%)에서 이루어지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교직이론(25.3%), 교육실습 관련과

목(10.6%), 전공수업(4.5%) 순이었다. 디지털 시민성 교

육시 필요한 교육시간은 평균 2.52시간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방식은 강의식(49.4%)을 선

호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토의식(24.5%), 프로젝트

(13.9%), 협동학습(9.8%),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Category N(%)/M(SD)

Educational experience
Yes 96(39.2)

No 149(60.8)

Course 

experience

Yes 35(14.3)

No 210(85.7)

Course type

educational theory 6(17.2)

teaching practicum 2(5.7)

major subjects 0(.0)

extracurricular 27(77.1)

Appropriate 
education level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kindergarten 34(13.8)

Elementary school 137(55.9)

middle school 31(12.7)

Table 8. Perception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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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지각하는 디지털 시민성 요구

도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예비교사들의 디지

털 시민성교육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교사에 대한 요구도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디지

털 시민성 하위영역의 중요수준이 현재수준보다 높았는

데, 이는 예비교사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

성 요구를 종합해 본 결과 ‘자기보호’가 가장 최우선적 

요구로, ‘참여’가 차순위 요구로 도출되었다. 이는 예비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서 ‘자기보호’

와 ‘참여’ 등과 관련 부분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기보호’란 디지털 초연결 시대이자 COVID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활성화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나 자료 및 타

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

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25]에서

도 ‘디지털 보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디지털 가상공간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도용, 피싱 등과 같은 문제를 처

리,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청소년이 바라고 있듯이, 예

비교사도 이런 부분의 교육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이는 디지털 공간의 변화와 네트위크로 연결된 사회

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디지

털 시민성의 구성요소인 ‘디지털 보안[12]’, ‘디지털 안전

[6, 16]’의 개념을 강조한 부분과 유사하다. 따라서 디지

털 네트워크 기반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정보

의 해킹, 피싱, 사이버상의 취약점과 위협 등을 점검, 관

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예비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순위 요구도인 ‘참여’는 사회정치적 이슈나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자신의 의견과 정책, 해

결방법 등을 제안 및 표현, 공유하거나, 서명 등의 활동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사

회의 시민으로 준비해야 할 역량 중의 하나로 ‘디지털 네

트워크를 통한 시민참여[25]’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디지털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소통 공간의 변화

로 인해 자유롭게 디지털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

출,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네트워크 기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충돌하지 않고 

소통하고 숙의하여 본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참여방법에 

대한 교육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예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관련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해 들어 본 경험

에 관한 질문에서 ‘없다’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디

지털 시민성의 개념이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예비교사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다루는 내용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가 높

았으며, 만약 받고 있다면 어떤 수업에서 이루어졌는지

high school 10(4.1)

college 7(2.9)

life long 26(10.6)

Need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not necessary 4(1.6)

neutral 47(19.2)

necessary 123(50.2)

very necessary 71(29.0)

M(SD) 4.07(.74)

Intention to participate 
in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trongly disagree 1(0.4)

disagree 17(6.9)

neutral 68(27.8)

agree 102(41.6)

strongly agree 57(23.3)

M(SD) 3.96(.89)

Operating entity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74(30.3)

teacher 17(6.9)

professional group 124(50.6)

special lecture/

workshop
28(11.4)

etc. 2(0.8)

Course types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eductional theory 62(25.3)

teaching practicum 26(10.6)

major subjects 11(4.5)

extracurricular 146(59.6)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period
M(SD) 2.52(.21)

Instructional methods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lecture 121(49.4)

discussion 60(24.5)

cooperative learning 24(9.8)

project based learning 34(13.9)

etc. 6(2.4)

M=Meam,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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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응답은 ‘비교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교사가 지각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살펴

본바, 교원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수업에서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교원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시

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공교육의 시작과 동시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예비교원들

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예비교사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시행된다면 참여하겠다

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를 살

아가는 디지털 시민임과 동시에 미래의 교사로서 학생들

에게 디지털 시민의식을 지도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예비교사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예비교사가 지각하는 교육대학원의 디지털 시

민성 교육은 전문기관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비교과나 

교직이론 수업에서 강의식과 토의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예비교사들은 바라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

을 함양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의 체계적 설명과 함께 

상호 소통을 위한 토의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관련하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

의 교사교육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장차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학생들에게 지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되는 통합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강화하여 구성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자기보호’와 ‘참여’에 대한 내용을 상세

히 구체화시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비교과 

교육과정은 물론, 예비교사의 전공과목, 교직과목 등의 

정규 교육과정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접목한 융합적 

수업방식에 관한 교육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실습’ 과목에서 초중고에서 진행되

는 현장실습 후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후교육

에서 교원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

원양성기관의 교원과 관계자들에게도 디지털 시민성 교

육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

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실천

해 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과 워크샵이나 특강프로그램, 교육 자료개발에 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

용을 교원양성기관의 교사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추가적인 과정 이수를 강제하기보

다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교과교육과 시민성교육

을 융합하는 형태의 실효적인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지역의 제한된 표본으로 진

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예비교사용 디지털 시민성 측정 도구

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인 성인 대상용 디지털 시민성 역

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요구도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표본을 표집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현직교사

의 디지털 시민성교육 요구도를 함께 조사한다면 현장과 

연계된 디지털 시민성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설계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교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

비교사가 담당할 학교급, 교과목 등의 변인에 따른 디지

털 시민성의 요구도와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요구도 분석결과를 기초로 어떻게 교육받기를 선호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교육에 앞서 

예비교사 자신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예비교사용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

급히 이루어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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